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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썸네일로 인한 사용자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혐오 이미지를 실시

간으로 필터링하는 알고리즘 및 웹서비스를 제안한다. 기존 연구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필터링에 초

점을 맞췄으나, 징그러운 벌레나 모공 등의 혐오 이미지 필터링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이에 혐오 이미지

를 정의하고 유튜브 접속 시 실시간 혐오 썸네일 필터링이 크롬 플러그인으로 구현하였다. 사용자 스터디를 통

해 알고리즘의 사용성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유튜브 사용 시 혐오 이미지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 

1. 서 론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은 사용자가 여러 동영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마다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영상 썸네일은 사용자의 시청 만족도와 재시청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1]. 썸네일은 해당 영상에서 다루는 

콘텐츠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적인 장면, 

폭력적인 장면 등 썸네일 자체에 부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2]. 

썸네일은 콘텐츠 제작자가 영상을 등록할 때 직접 지정하거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선택되므로, 동영상 플랫폼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썸네일을 

갑작스럽게 보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혐오 이미지가 썸네일로 사용된다면, 사용자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해 부정적인 감정 및 정서적 불안감을 촉진하고 정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 [3,4].         .  
1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24년도 SW중심대학사업

의 결과로 수행되었음"(2023-0-00042) 

  영상 또는 이미지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유해 객체를 감지하고 

필터링하거나[5], 장면의 색 분포를 기반으로 선정적인 영상을 

분류하는 연구[6]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 외에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컨텐츠(예: 

징그러운 벌레, 모공 등) 필터링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혐오 

이미지를 정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유튜브 영상 시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크롬 플러그인을 개발했으며,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해당 

알고리즘의 사용성을 검증했다. 

 

2. 관련 연구 

미디어에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필터링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Maheswaran et al.[5]은 이미지에 존재하는 폭력 관련 객체를 

분석하고 필터링했으며, Tofa et al.[6]은 색상 분포를 활용해서 

영상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분류했다. Tahir et al.[7]은 영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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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과 음성, 영상 내 객체 움직임을 함께 사용해 폭력 및 

선정성 컨텐츠를 분류했으며, Yekbote et al.[8]은 비디오 ID, 제목, 

컨텐츠 유형과 같은 메타데이터와 영상을 접목해 폭력과 선정적 

영상을 분류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폭력성 및 선정성과 같이, 

각 나라 및 플랫폼마다 규정을 갖고 관리하는 콘텐츠 필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그러운 벌레, 모공 등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시청자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법한 이미지 및 영상 관련 필터링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다. 

혐오감에 관한 기준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어서 

필터링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쉽지 않다. Oh et al.[9]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혈흔, 벌레, 환공포증, 더러움, 네 가지를 

시각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주로 정리했다. Cray et 

al.[10]은 혐오에 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상한 음식, 질병 

관련 자극 및 배설물을 혐오감 자극으로 선정했으며, Mataix-Cols 

et al.[11]은 혐오 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일반인이 훼손된 

신체, 상처, 벌레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규제 대상에 속하는 폭력성 

선정성 외에, 법적 규제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시각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1) 심한 피부질환, 2) 많은 벌레, 

3) 동물 사체, 4) 환공포증으로 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각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썸네일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3. 혐오 썸네일 분류 모델 개발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인지 판단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파이썬 Selenium 모듈을 이용하여 유튜브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수집했다. 우선, 유튜브의 혐오 관련 채널 및 검색을 

통해 1) 심한 피부질환, 2) 많은 벌레, 3) 동물 사체, 4) 환공포증, 

총 4개 카테고리의 혐오 썸네일 이미지를 크롤링했다. 각 범주당 

600개씩 총 2,400개의 혐오 썸네일 이미지를 수집했다. 연구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혐오와 관련 없는 썸네일 이미지는 

제거하고 다른 혐오 썸네일로 대체했다. 혐오 썸네일이 아닌 정상 

썸네일을 수집하기 위해 예능, 음악, 스포츠, 게임, 인터넷 방송 

등의 인기 동영상에서 혐오와 무관한 정상 썸네일 이미지 

600장을 수집했다. 

ResNet50 모델의 입력 크기(224*224)에 맞게, 모든 썸네일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했다. 카테고리별로 500장씩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100장씩은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했다. 학습 모델은 

실시간 이미지 분류에 적합한 경량화 모델 중 지연시간이 짧고 

성능이 우수한 ResNet50[12]을 학습 모델로 선정했다. 데이터 

증강을 위해, 파이썬 Keras
2

패키지의 ImageDataGenerator를 

이용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회전, 평행이동, 확대 등을 적용하고, 

각 카테고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500개에서 1000개로 증강했다. 

 
2 https://keras.io/api/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 학습을 진행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모델 Optimizer를 Adam, Adagrad, RMSprop을 

사용하고, 테스트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시스템에 사용할 최종 모델로 Adam을 

선정했다. 

표1. 혐오 썸네일 필터링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Optimizer Accuracy F1-score Precision Recall 

Adam 0.79 0.79 0.83 0.75 

Adagrad 0.70 0.73 0.75 0.71 

RMSprop 0.78 0.77 0.81 0.73 

 

4. 혐오 썸네일 분류 모델 개발 

 

 

그림 1. 혐오 썸네일 필터링 서비스 구조도 

 학습된 혐오 이미지 분류 모델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유튜브에 

접속하면 혐오 썸네일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해 주는 크롬 플러그인 

익스텐션 서비스
3
를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JavaScript 기반의 크롬 익스텐션 앱을 개발하고, Python 웹 

프레임워크인 Flask를 이용해 서버를 구축했다. 사용자가 

유튜브에 접속하면 화면에 뜨는 모든 썸네일 이미지 URL이 

서버로 전달되고, 서버는 전달받은 썸네일 이미지 URL을 통해 

썸네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한다. 학습시킨 

ResNet50 모델을 통해 각 썸네일 이미지는 1) 심한 피부질환, 2) 

많은 벌레, 3) 동물 사체, 4) 환공포증, 5) 일반 중 하나로 

예측된다. 예측 결과는 다시 크롬 익스텐션에 전달된다. 크롬 

익스텐션은 예측 결과가 혐오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되면, 

 
3 https://tinyurl.com/36db65bn 

2024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569



사용자가 혐오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없도록 혐오 이미지로 분류된 

썸네일을 별도로 준비된 Blocked 이미지로 교체한다 [그림2, 3]. 

 

 

그림 2,3. 유튜브 혐오 썸네일 필터링 앱 적용 전/후 

5. 사용자 스터디 

2024년 10월, 서비스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소 유튜브를 

즐겨보는 20대 남자 2명, 50대 여자 1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했다. 유튜브에서 혐오 썸네일을 목격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20대 남성 2명이 실제로 심한 피부질환과 관련된 혐오 

썸네일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는 혐오 썸네일 

필터링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 30분 동안 유튜브 

썸네일을 자유롭게 탐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는 평소와 같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혐오 썸네일이 등장할 때 자동으로 필터링 

기능을 사용했다. 서비스의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혐오 썸네일 

필터링의 필요성을 질문하고, 5점 척도 기반 조사를 통해 평균 

4.17과 표준편차 0.47의 결과를 얻었다. 20대 남 1은 “의도치 

않게 혐오 썸네일을 본 적이 있는데, 미리 분석을 통해 필터링해 

줘서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남 2는 

“필터링할 때 대체 이미지의 변경이나 모자이크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제시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썸네일을 

필터링하기 위해 혐오 썸네일을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혐오 썸네일을 필터링할 

수 있는 크롬 플러그인을 개발했다. 본 연구를 확장하면 사용자 

개인의 요구에 맞는 카테고리에 대해 맞춤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용성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료가 적은 데이터의 

특성과 짧은 수집 기간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혐오를 재정의 및 확장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의 정확성과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필터링 방식을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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